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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본당과 2성전에서 만민기도원 

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‘2회 연속 특

별 다니엘철야’ 기도회가(주제: ‘가

나안성전’, ‘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’) 

시작됐다. 

첫날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

다. 이는 주님을 뜨

겁게 사랑해 속히 

성결을 이루고자 

하는 성도들의 사

모함이 그 어느 때

보다 승하다는 사

실을 말해 준다. 

만민기도원 집계

에 따르면 이날 본당과 2성전에 모

인 수만 해도 예년보다 약 5백 명이 

늘어 4,383명이 참석했다고 한다. 

그 외에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

해 지성전과 국내외 지교회에서 함

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수를 

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동

참하고 있는 것이다.  

전날인 3월 6일 주일 저녁예배 시 

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성도들을 위

해 “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릴 

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. 버리지 못

한 악을 떠올려 주시고, 죄의 근본 

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

소서”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. 

성도들은 이 원장의 인도에 따라 

교회와 목자, 자신의 성결과 가나안 

성전, 사명 감당, 나라와 민족, 세계 

선교를 위해 하늘 보좌를 울리는 

진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. 

주님 말씀에 따라 하루 일을 마

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

구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성도들의 

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.  

종려주일인 4월 17일까지 42일간 

진행되는 이번 특별 다니엘철야는 

성결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

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각오도 대단

하다. 

최석 집사(40세)는 “생각, 말, 행

동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다. 특

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, 쓸데없는 

말을 하지 않고, 단물만 내는 입술

이 되기 위해서 불같은 기도의 힘이 

필요하다”며 “어느 때보다 중심 기

도를 올리게 되어 행복하다”고 한

다. 김복순 집사(31세)는 “기도할 때 

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

왔다”며 “다니엘철야를 하면 하나

님께 하루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마

음이 평안해지고, 하나님의 나라와 

의를 위해 기도할 때 위로부터 기쁨

을 주신다”고 고백한다.  

권능의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  
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이 된 무안단물의 
11주년 기념예배 소식 등 국내외 뉴스 

신약 성경이 한눈에 
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옛 언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
해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흐름을 시대 순으로 
정리해 살펴본다. 

“믿음으로 멋진 꿈이 자라고 있어요” 
당회장님의 신앙서적들은 반듯한 신앙과 비전, 세상을 보는 넓
은 안목을 갖게 해 주었다.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성다경 자매
와 정대훈 형제의 간증.

나의 믿음은  
‘입술을 선하게 지키는가,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가, 하나
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가’이 세 가지 분야를 통해 나의 믿음
을 점검해 본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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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해요”


